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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Virtual reality simulation has become an effective learning strategy in nursing education, enabli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 acquire indirect clinical experience and prepare for real-world clinical practice within a safe and controlled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flection journal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ollowing their virtual reality 
simulation experiences, using content analys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0. A total of 18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vSim® for Nursing Medical-Surgical’ 
scenarios learning progr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flection journal was analyzed to identify recurring topics and patterns. 
Results: The analysis identified five key themes: (1) Intense impressions and frustrations with unfamiliar learning environments, 
(2) Psychological safety against mistakes and improvement, (3) Awareness and confidence through repetition, (4) Challenges and 
overcoming through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and (5) Expansion of experience and heightene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virtual reality simulation significantly enhances students' confidence, teamwork skills, and 
ability to learn from mistakes while fost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clinical practice. These findings support the expanded use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to maximize students'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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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용 학문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학적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하여 근거 기반 간호 실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간호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간호 지식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
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비판적 사고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대인 관계 기술 및 의사소통기술 등의 핵심 간호
역량을 습득하고 강화할 수 있다[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임상실습 지도 시 실습 단위당 8명 이하로 학생을 배치하거나 실습실 교육에서 실
습지도교원 대 학생 비율을 1:2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3]. 이처럼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에 따른 직접 실습이 제한되고, 간호학과 입학정원 급증에 따른 임상실습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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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상실습 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4,5].
간호학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실습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 현장과 유사한 모의 상황을 재현하고 경험하게 

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실제적 임상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법이다[4]. 시뮬레이션은 충실도(fidelity)에 따라 저충실도(low-
fidelity simulation) 또는 고충실도(high-fidelity simulation)로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과 IT 및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4,6,7]. 특히,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임상실습 기관에서의 실습 교육이 제한되고 기존 대면 교육 위주의 
실습실 교육 또한 동영상이나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 활용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4,8].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현존감과 실재감을 높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몰입도를 높여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훈
련을 통해 다양한 임상 실무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다[9,10]. 특히 2D 형태의 스크린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은 3D 형태의 VR이나 고
충실도 시뮬레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에 비해 접근 가성성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유발되는 학습자의 불안이나 
인지 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11-13]. 간호 교육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크린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 교
육은 간호대학생의 임상 추론 역량, 의사소통기술, 간호과정 수행 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4,8], 실제 환자
가 아니더라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 반복 학습을 통해 수행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시뮬레이션 교육은 경험학습을 기반한 성찰 학습에 중점을 둔 디브리핑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디브리핑은 모의로 재현된 시나리오 기반 실
습을 종료한 후 학습자의 시뮬레이션 경험을 되돌아보는 성찰 학습이나 토론 활동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실무 기술을 재구성하며 통합하는 순
환 과정을 통해 학습을 심화할 수 있다[15,16]. 성찰적 활동은 시뮬레이션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경험 자체를 검토 및 토론하
며 피드백을 통해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경험하는 성찰적 활동은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시나리오에 제시된 임상적 맥락을 이해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 중재를 복기하거나 대안적 중재를 제시하는 등 일련
의 간호과정 수행 능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8,14,17].

이에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 중 시행되는 성찰일지 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느
끼고 성취하는지를 탐색하여 인지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학습자의 반응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교육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효과적 교육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간호대학생으로 B광역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임상실습 교과목 이수 경험이 있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자이다. 질적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의 경우 연구의 목적, 질문, 데이터의 복잡성에 따라 적절한 표본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의 다
양성과 충분성을 보장하는 질적 포화(data satur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18-20]. 본 연구는 단일 그룹의 소규모 탐색적 연구에서 제시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기준에 따라 간호대학생 1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였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하는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자발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인 ‘vSim® for Nursing Medical-Surgical’을 활용하여 스크린 기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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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하였으며 조당 2~3인으로 구성된 팀 기반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가상 시뮬레이션 vSim 사
용 방법 및 교수자 시범 1시간 이후 시나리오당 2시간씩 시뮬레이션 실습을 구성하여 4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학습을 수행하여 총 9시간 교육
이 진행되었다. 수술 전 장 폐쇄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대상자 간호, 잘록창자반절제술을 시행 받은 수술 후 폐색전증 대상자 간호, 급성 
심근경색 간호, 수혈 대상자 간호의 4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vSim® for Nursing Medical-Surgical’은 6단계로 시뮬레이션 교
육을 진행하며 ‘Suggested reading’, ‘Pre-simulation quiz’, ‘vSim’, ‘Post-simulation quiz’, ‘Documentation assignments’, ‘Guide reflection 
questions’ 순으로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6단계 학습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학습자 개별로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된 성찰일지를 질적자료로 수집하였다. 성찰일지는 “vSim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의미 있는 자료는 무엇이었
나요?”, “vSim 실습을 하면서 가장 잘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vSim 실습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배운 것 중 가
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추후 이와 비슷한 임상 상황을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등의 반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서면 동의 후 연구 중 언제라도 연구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
로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총 4개 시나리오에서 작성된 70부의 성찰일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성찰일지에 작성된 내용을 해석하여 코딩 및 분류하는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8,21]. 선행연구[14,20]를 참고하여 우선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읽고 주제
와 패턴을 파악한 후 독립된 범주로 구조화하였으며, 연구자 2명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엑셀을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총 486개 구문과 
723개 문장으로 구성된 질적자료가 확인되었다. 이후 도출된 범주에 속하는 구문과 문장 중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29개의 문장
을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선정하였고, 총 4개 영역 13개 범주 29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도출되었다(Table 1).

Table 1. Domain-Category-Subcategory Framework for Qualitative Themes
Domain Category Subcategory
Learning environment Strong impressions and 

frustrations
Intense impressions and frustrations in unfamiliar learning 

environments
Psychological growth Emotional safety and 

improvement
Psychological stability after mistakes and the process of improving

Self-efficacy Awareness and confidence 
through repetition

Realization from repetition and growing confidence in abilities

Collaboration Challenge and overcoming 
through teamwork

Challenges and resolutions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Expanded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Broadening of experiences and the weight of increased 
responsibilities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총 18명의 간호대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2.35±0.95세로 최저 21세에서 최고 27세이었다. 여학생이 15명(83.3%), 남

학생이 3명(16.7%)이었다.

2.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

2.1. 낯선 학습 환경에 대한 강렬한 인상과 좌절감
‘낯선 학습 환경에 대한 강렬한 인상과 좌절감’ 영역이 도출되었다.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참여자들은 지금

껏 경험하지 못했던 실습 교육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두드러졌다. 참여자들은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환자 
상태 악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놓였을 때 느꼈던 패배감, 좌절감, 죄책감의 부정적 충격 요인을 경험하면서도 적절한 긴장감과 흥미로움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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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며 학업 동기를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케어하지 못해서 환자가 사망했다

는 생각에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다.”(참여자 2)
“처음 사이버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땐 너무 생소해서 점수도 마음처럼 잘 나오지 않고 힘들었습니다.”(참여자 6)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미있었다.”(참여자 8)
“현장 강의가 아닌 사이버 강의라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지 걱정했는데 실제 같은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같아 흥미롭고 신기했다.”(참여자 15)

2.2. 실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나아짐
‘실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나아짐’ 영역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상현실이라는 임상 환경에서 자신의 간호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며 반복적인 실습으로 점점 더 나은 성과를 이루며 학습
을 심화할 수 있었다.

“처치 과정에서 실수했을 때 시뮬레이션이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
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3)

“실수에 대해 자유롭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6)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점점 더 잘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실제 임상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했다.”(참여자 11)
“시뮬레이션을 반복할수록 내가 놓쳤던 작은 요소들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다.”(참여자 13)

2.3. 반복이 주는 알아차림과 할 수 있다는 확신
‘반복이 주는 알아차림과 할 수 있다는 확신’ 영역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실패와 실시간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내었다는 성취감과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얻었고 임상 상황에서
의 대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장점 중 하나인 안전한 환경에서의 반복 학습을 통해 참여자들은 계속된 시
도와 개선을 경험하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은 결과이다. 학습 초반에 좌절과 실패라는 부정적 정서 요인이 학습 후반의 수
행에 대한 성취감, 자신감이라는 긍정적 정서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제 스스로의 능력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목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했고 급기야 짜증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침착하게 오답 노트를 정

독한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를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 중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참여자 6)
“환자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환자를 사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물어봐

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다.”(참여자 8)
“처음에는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는데 4번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하니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노티는 어떤 때에 해야 

하는지, 돌발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차차 알게 되었다.”(참여자 9)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임상에서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13)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참여자 15)
“반복된 시뮬레이션은 나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참여자 17)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실수를 교정하고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참여자 18)

2.4. 협업과 소통을 통한 도전과 극복
‘협업과 소통을 통한 도전과 극복’ 영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학습이 아닌 팀 단위로 그룹을 형성하여 동료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과 간호 술기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과의 또래 그룹이라
는 동료의식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며 소통함으로써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간
호 수행에 있어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며 상호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팀워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았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유용한 학습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팀워크와 협력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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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며,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하였다.
“처음 실패한 이후, 조원들과 함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검토하고 재도전하였다.”(참여자 2)
“조원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협력도 해가며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처치와 간호가 무엇인지 캐치하여 대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참

여자 4)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며 맞춰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참여자 

5)
“조원들과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간호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재도전하였다.”(참여자 7)
“혼자라면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팀 내에서 의사소통이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참여자 12)
“문제 해결을 위해 팀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참여자 16)
“조원들과의 협력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참여자 17)

2.5. 경험의 확장과 무거워진 책임감
‘경험의 확장과 무거워진 책임감’ 영역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접했던 시나리오 학습을 실제 임상 경험과 

연결하며, 실전에서의 수행 대처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며,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임상 
환경에서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통합하여 더 나은 모습의 자신을 기대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
한, 근거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환자 간호 시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고
자 하는 동기 부여가 강화되었다.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그에 따른 수행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 반응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것이다.”(참여자 2)
“실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알기에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배우고 익혀서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간호할 

때는 실수 없이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참여자 3)
“비록 시뮬레이션이었지만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사정하고,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대

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임상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실제 간호사가 된다면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
었다.”(참여자 7)

“이번 경험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빠른 상황 판단과 숙련된 간호중재, 단합된 팀워크가 환자 간호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
닫게 되었다.”(참여자 8)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간호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3)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15)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학습 경험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 교육이라는 생소하고도 낯선 실습 교육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적·인지적 반응과 학습 태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
은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의 도전과 좌절, 실수를 통한 학습과 성취 및 자신감, 협업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며, 학습으로 
인한 실무경험을 누적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감과 다짐을 경험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초기의 불안함과 좌절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의 학습 전이가 일어나 임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충격처럼 인식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기존 교내에서 시행되는 실습실 
실습 교육이나 의료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임상실습의 교육 환경이 익숙했던 상황이었다. 사회적 재난과도 같았던 코로나-19 팬데
믹 이슈가 생기면서 비대면 실습 교육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축을 직면해야만 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낯선 학습 환경에 대한 강
렬한 인상과 좌절감’의 학습 경험이 보고되었다. 이는 가상현실 화면이 생소하지만 흥미로우며[14,23], 처음 만나는 가상현실에서 혼란과 좌절
감을 느낀다고[24] 보고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vSim® for Nursing Medical-Surgical’은 애니메이션으로 



82 ̇  Sung Hae Kim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flective Journal Analysis  ̇83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Korean Journal of Health & Nursing Vol.1 No.2

구성된 영어 기반 온라인 콘텐츠로, 실제 환자도 아닌 익숙한 모국어도 아닌 생소한 교육 매체에서 유발되는 혼돈과 당혹스러움의 정서적 반응
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vSim for Nursing®’을 사용한 교육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라는 생소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기
술적 요소가 학습자의 불안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품 사용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교수자 시범을 통해 학습자의 불안을 낮추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제약
점이기도 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사로 촬영한 동영상 교육과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동영
상을 활용 그룹이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따라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더불
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실제 환자를 재현하는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실습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나아짐’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중요한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범주로 도출되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를 안전하게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사전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4,25].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른 수행 결과가 실제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비교적 부담감을 덜 느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
유롭게 실습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림으로써 실수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임상 맥락에 맞는 올바른 대처 능력을 배워 간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은 학습자 중심의 환경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습 성공을 이끄는 주요하나 요소이다[28]. 
참여자들의 진술문에서와 같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반복적이고 안전한 학습을 제공하여 이들의 불안을 낮추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학습 방법이다[29]. 이처럼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은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며, 실제 환자를 다루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29,30].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학생들의 실습부담감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간호 실무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사전 교육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모방한 환경에서 반복적이고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다는 것
이다[9,10,31]. ‘반복이 주는 알아차림과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협업과 소통을 통한 도전과 극복’의 범주는 참여자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반복적 학습을 통해 실수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임상 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자
신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수는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
고, 더 깊은 인지적 사고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32].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반복 학습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임상 수
행 능력을 강화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14,33].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임상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4].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이 부
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됨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학생들이 임상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팀 기반 시뮬레이션 학습을 경험하면서 조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팀워크 중요성을 깨달았다. 협
력 학습은 간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이 팀 내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임상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4,35].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 학습을 촉진하는 팀 기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다학제적 팀워크와 
유사한 상황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성공적 과업 수행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36]. 급박한 상황에
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역할 분담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팀 기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수로부터 배움
이 연계되는 학습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반복 학습과 피드백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학습 경험을 얻
을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더욱 원활하게 보건의료인과 협력하며 간호 실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에게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매개체임을 확인하였다. 
‘경험의 확장과 무거워진 책임감’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학적 이론과 기술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 실무에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더 풍부해졌음을 발견하였다. 이
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추후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자신감이 높아졌고, 다양한 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한 간호 전문직으로 책임감을 느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37,38]. 이러한 경험적 학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더욱 효
과적으로 대응하고 간호사로서의 주체 의식과 책임감을 갖춰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해 정서적 반응과 학습 태도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면
으로 작성된 성찰일지의 진술문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로 진행되어 심층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이 참여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참
여자들의 표정, 반응, 어투 등에 관한 질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일개 대학에서 편의 추출하여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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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년, 임상실습 경험, 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대상자의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외 다양한 실습 교육에서의 참여자 경험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실습 교육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일지 내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학습 

경험을 탐구하였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정서적 태도와 학습에서의 인지적 변화를 이끌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임상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충격 요인을 극복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실패와 성취감, 자기효능감을 경험하였다. 협력과 상호작
용을 통한 학습 과정이 서로의 실수를 보완하며 간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다짐하여 궁극적인 간호 수행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실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 환경
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실제 임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무 수행 역량의 다양한 학습성과를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시뮬레이션 교
육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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